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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중성의 양면을 지닌 친환경 행동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 국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과 미국 소비자는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를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남‧여 성별과 세대 간 연령의 하위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개인 가치의 조절효과도 
존재하는지도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국 소비자 보다 미국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여 성별 간 차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하였다. 한편, 국가와 
성별 그리고 국가와 연령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연령과 친환경 행동 간에 개인 가치의 조절효과가 존재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study seeks to determine how much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s vary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gender and age. For its purpose, this study suggests hypotheses that Korean and American consumers, 
who are cultur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show differences from each other in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s. An interaction effect is also expected between gender and age. With regard to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 Meanwhile, the study tried to examine whether personal values have any mediating effect on the behavi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s by American 
consumers were more significant than those by Korean consumers. And men were more positive in mak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s than women were. In addition, there wer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nationality 
and gender, and nationality and age. Furthermore, personal values, depending on age, were found to have moderating
effects on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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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열병처럼 ‘녹색성장, 녹
색경영’을 외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 보호라는 명분과 
신 성장 동력이라는 실리를 둘러싼 경쟁이 ‘소리 없는 

전쟁’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저탄소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에너

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녹
색에 대한 시장 환경은 기업에게는 신 경영전략과 사회

적 책임을 요구하며, 소비자에게는 물질소비와 환경보호 
실천이 중요 관심사이다. 이러한 친환경 행동은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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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친환경 

행동이 수행되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이들 선행연
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 효과

가 크지 않았으며,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결여되어 체계
적으로 축적되지 못하였다[1]. 이러한 이유는 집단 전체
의 이익을 위해서는 친환경 행동을 하지만 종종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
은 집단상황에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위해 개인의 단기

적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혹은 집단의 장기적 이익을 최

대화 시키는 사이에서 선택이 요구되는 사회적 딜레마인 

것이다[2]. 예를 들면 생활의 편리함을 선사하는 제품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된다하더라도 소비자는 제품이 주는 

편리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함을 들 수 있다. 친환경 행동
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개인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보고되었는데 가령, 여성이
면서 연령이 낮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높은 환경의식을 

가진다는 연구[3-4]와 이에 반해, 환경이슈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민감하며, 높은 연령일수록 환경에 관심이 
높아진다는 상충된 연구결과도 있다[5-6]. 이와 같이 친
환경 행동에 대한 학자들 간의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결

여된 설명력을 갖고 있어 통일된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친환경 행동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수의 유의

미한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즉 친환경 행동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서구문화권에서 인구통계적 차이를 발견한 반면, 아시아
권에서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교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다 실증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아시아권에서의 인구통계적 차이를 보완하며, 비교문
화적 차이를 보다 확장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소
비자들의 양면성을 지닌 친환경 행동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국가(한국과 미국) 간 혹은 
소비자의 성별(남성, 여성) 간 그리고 연령(20대, 30대, 
40대 이상) 간에 따라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
떠한지를 살펴본다. 둘째,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가와 성별 그리고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알아본다. 셋째, 국가, 성별, 연령과 친환경 행동 간에 개
인가치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친환경 행동과 인구통계적 관계 차이는 시장세분화 등 

적어도 많은 논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2. 문헌고찰

2.1 친환경 행동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은 흔히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환경보호나 환경문제를 통해 받는 혜
택은 추상적이며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환경보
호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들은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친환경 행동을 Schultz[7]
는 규범-행위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누구나 환경
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
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
럼 이중성의 양면을 가진 친환경 행동의 초기 연구들 대

부분은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에 친
화적인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8-9]. 그러나 Leonidoul et al.[10]은 친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소비자의 내적욕구와 외

적 욕구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들은 소비자가 친환경
에 대한 내적욕구인 경우 환경 태도가 생태환경적인 구

매 행동과 관련있지만, 외적욕구의 경우엔 환경 태도가 
전반적이며 포괄적인 구매 행동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더라도 환경친

화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일관성을 주장하였다. 
최근의 친환경 행동 연구에서도 행동과 선행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나 소비자 특성을 조사하는 등 요인중심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11,12,13,14] 이에 본 연구는 포괄
적이며 외적 관점에서의 친환경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국가, 성별, 연령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동을 설명하는 예측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가치관, 태도, 규범 등의 
심리적 관점과 계층 수준 등과 같은 사회적 관점이다. 특
히 사회적 관점을 예로 들자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생활

환경의 차이는 친환경 행동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해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친환경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인구통계적 요인이 유용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문화란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대한 
방향이나 욕구충족 방법의 지침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가에 대한 문화연구
들은 주로 Hofstede [15]가 제시한 5-D모델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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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권력거리 등으로 비
교ㆍ연구하였다. Hofstde[16]의 연구 이후 비교문화연구
는 더욱 확장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양권 자
본주의를 개인주의 국가로 분류하였고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유교문화의 동양권 국가를 집단주의 국가로 분류되

었다. 이러한 분류는 동서양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
드 평가 및 소비행동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7-18]. 즉 확장된 브랜드를 평가할 때, 전체
적인 사고가 동양인에 비해 서양인의 인지 반응이 보다 

높다는 것이다. Onwezena et al.[19]은 예상된 자의식 감
정이 친환경 행동과 관련해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예상된 자의식 감정은 집단주의 문화
에선 사회적 규범이, 개인주의 문화에선 개인적 규범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Soyez[20]는 친환
경에 대한 문화 비교연구에서 이기적 또는 이타적 개념

을 가치 및 태도와 적용해 문화 간 차이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 다음으로 Pryzgoda and Chrisler[21]에 의하면 
‘gender'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사회심리적인 현상일 뿐, 생물학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회심리적 현상으로서 성 정
체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 정의는 남성성과 여성

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행동변수들이 성별에 의해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환경보호 활동에 더 적극적

임을 나타내었다. Zelezny et al.[22]은 14개국 걸쳐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환경에 대해 지속

적으로 태도나 행동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Davidson and Freudenburg[4]는 친환경에 대한 성별 차
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
다 환경문제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 이러한 차이는 남‧여 간에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24]. 따라서 본 연
구는 성 정체성이란 개념을 남성성과 여성성 외에 성 역

할(gender role behavior), 성 태도(gender attitudes) 등 
추가적인 개인특성(personality traits)을 포함한다는 다
차원 이론(multi-factor theory)에 근거를 둔다[25-26]. 
연령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지지가 개혁

일수록 젊은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27]. 반면 연
령이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도 높다는 결과도 있다[28].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 소비자는 한국보다 미국이 친환경 행동을 높
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 소비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친환경 행동을 높
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 소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이 높
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 친환경 행동에 대한 국가별 소비자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5 : 친환경 행동에 대한 국가별 소비자와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2.3 개인가치

가치(Value)는 개인이 가진 본질과 긴 시간 지속적으
로 형성된 신념을 말한다. 더불어서 타인이나 조직 그리
고 사회에서의 갈등, 의사결정, 해결, 관계 등을 조정하
는 준거로서도 활용된다[29-30].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개인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은 자
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의 환경에 따라 가치관, 신념, 욕
구 등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다르다. 이것은 각 개인의 가
치와 행동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비교문화 연구
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가치가 환경에 대
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친환경 행동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하였다[31]. 따라서 친환경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국가와 성별, 연령 그리고 개인 가치에 따라 
어떠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밝혀보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6 : 국가가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가
치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7 : 성별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가
치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8 : 연령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가
치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자료는 편의표집에 의해 추출된 표본으로 한

국과 미국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해당 국
가에 거주하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1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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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문지를 배포ㆍ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지 등을 제외한 총 1,081부가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612부를 미국은 468부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한 통계분석은 분산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3.2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개인가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Kahle[32]의 LOV척
도를 이용하였다. 가치 측정의 대표적인 척도로는 
RVS(Rokeach Value Survey), VALS (Value and Life 
Style Ⅰ, Ⅱ) 그리고 LOV(List of Values)등이 있는데, 
RVS는 과다한 항목수와 서열척도로 측정되어 신뢰성 
등의 미흡함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후 등장한 
VALS는 다항목으로써 인구통계,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결합적 측정방법인 반면, LOV는 9
개의 적은 항목 척도로써 관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

다[33] 그러나 LOV의 9개 항목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법과 요인구조를 분

석해 요인별로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요인구조 
방법은 상황에 따라 요인구조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LOV를 측정할 때에 등간과 순위척
도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순위척도에 응

답한 후 등간척도로 재 측정하였다. 친환경 행동은 ‘자신
의 소비 활동이 환경에 유용한 영향 정도’로 정의하였으
며, Minton and Rose[34]의 5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자 1,081명 중 한국은 613명
(56.7%)이며, 미국은 468명(43.3%)로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519명
(48.0%), 여성은 559명(51.7%)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486명(45.0%)이고, 일반인은 595명(55%.0%)이 분포되
었다. 연령은 25세 미만이 45%이고, 25～40세 미만이 
41.3%, 40세 이상이 13.6%가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9.2%(99명)를 차지하며, 전문대/대학 재ㆍ졸업이 
78.8%(852명). 대학원 재ㆍ졸업이상이 11.9%(128명)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34.9%(378)로 나타

났으며, 200〜300만원 이하가 31.3%(338), 300만원 이
상은 33%(357명)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직업에 있
어서는 학생이 45.1%(48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직장인이 32.7%(354명)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
고, 그 외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4.2 연구가설의 검증

4.2.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친환경 행동은 다 항목으로 측

정한 척도들의 신뢰성인 Cronbach's α가 0.712로 나타났
으며, 타당성 검증은 배리멕스 방식을 이용한 주성분 분
석으로 고유값 1이상으로 다 척도들이 1개 요인으로 
0.613～0.740로 적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이용한 친환경 행동은 조형지표(formative 
indicator)로서 측정항목들의 선형 합으로 나타낼 수 있
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성 검정과 집중/판별타당성 검
정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음을 제시한다[35]. 소비자
의 개인가치에 따른 유형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LOV의 
9개 항목을 요인분석한 후, 요인값에 의거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적절한 군집유형은 두 개
의 군집이었다. 이로써 LOV에 근거한 군집추출은 2개 
군집(자기성취형, 사회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
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4.2.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이 

이용되었으며, 친환경 행동에 대하여 국가와 성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개인 가치 유형이 어떠한 

조절적 역할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가설검정결
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ANOVA Analyses Results

Source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
df mean square F-values P-values

Main effect
Nationality 1 15.076 32.958 .000*

Gender 1 4.576 10.003 .002*
Age 2  .601  1.314 .269

Interaction effect
Nationality × Gender 1  3.282  7.175 .008*
Nationality × Age 2  3.230  7.061 .001*
Nationality × LOV 1   .419   .917 .339

Gender ×  LOV 1   .065   .143 .706
Age ×  LOV 2  1.896  4.144 .016*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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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환경 행동에 대해 국가와 성별 그리고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국가는 M한국=3.12 < M미국

=3.52(p=.000)로 나타나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미국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소비자 보다는 미국소비
자가 높은 친환경 행동을 보였다. 성별은 M남자=3.33 > 
M여자=3.25(p=.002)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차
이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40대 
이상과 25세 미만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는 국가와 
성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와 성별 
그리고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성별 간에는 F=7.175(p=.008)로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연령에 있어서는 
F=7.061(p=.001)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친환
경 행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가지 개인가치의 조절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 국
가와 친환경 행동에 있어 개인 가치의 조절효과는 

F=.917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에 대한 개인가
치의 조절효과도 F=.143으로 두 요인 모두 유의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연령과 친환경 행동에 대한 개인가치
의 조절효과는 F=4.144(p=.016)로 가설8은 지지되었다. 
25세미만인 경우 자기성취형>사회지향형으로 나타났으
며, 25～30대에서는 사회지향형>자기성취형 그리고 40
대이상은 자기성취형>사회지향형으로 조절효과가 있음
을 밝혔다.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최근 기업의 환경 경영에 대한 강화는 소비자들도 환

경을 고려한 구매행위가 확산되면서 친환경 제품위주의 

구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소비
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성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차이를 살펴보며, 이들 변수간의 상호작
용효과도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 또한 개인 가치가 어
떠한 조절효과도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첫째, 국가와 친환경 행동 간에는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보다는 미국
이 보다 친환경 행동에 유의적이었다. 이는 Hofstede[16]

의 연구에서 집단 동조의식이 강한 한국의 소비패턴과 

개인의식이 강한 미국의 소비패턴이 다르다는 결과는 친

환경 행동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ㆍ
여 성별과 친환경 행동 간에도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

재하였다. 이는 한ㆍ미 소비자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친환경 행동에 유의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가와 성별 간 그리고 국가와 연령간의 상호작

용효과가 존재하므로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남‧여 간의 차이가 낮은 반면 미국은 여성보다 남성이 

매우 높게 친환경 행동을 하였다. 연령은 미국의 경우 각 
연령 간 차이가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는 세대 간
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25세미만과 40대 이상은 매우 
높은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ㆍ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 가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친환경 

행동 간에 개인가치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LOV 
2가지 군집(자기성취형, 사회지향형)을 보면, 자기성취
형은 25～30대< 25세미만<4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
며, 사회지향형은 25세미만<25～30대<40대 이상 순으
로 연령이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도 높아진다는 것을 파

악하였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친환경’에 대한 소
비자의 행동을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ㆍ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국보다 친환
경 행동이 낮은 한국소비자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며, 친환경 소비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친환경 행동에 소극적임으
로 녹색제품에 대한 의식 및 홍보에 보다 많이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은 개인 가치에 따라 친환경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과 더불어 

개인별 환경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저탄소 녹
색성장’을 위한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을 한국과 미국소
비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살펴보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몰지각한 중국관광
객들로 인해 국내관광지를 오염으로 몸살을 낳고 있는 

시점에서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국가와의 비교연구도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행동 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변수들로 확대하여 심층적 분석으로 

보다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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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낯선 문화에 동화된 새로운 문화인 친환경 

행동의 수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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